
계명문화대가 ‘금융부동산과’를 신설했다.

‘100세 시대 행복한 부자 설계’를 슬로건으로 내건 금융부동산과는 부동산에 관한 

전반적인 지식과 금융, 법학, 회계학, 조세 등 관련 교과목 통합 교육 구축을 통해 자

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△파이낸셜 플래닝(금융리스크 관리, 증권거래 실무 등 금융 실무) △부동

산 운영 및 관리(부동산 투자 및 경매 전략, 관련 법규 등 부동산 관리 실무) △종합

자산관리(재무비율 분석, 상속 및 가업 승계 설계, 조세 등 자산 관리 실무)에 관한 이

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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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부동산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

수진으로 초빙해 실무역량 강화와 함께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, AFP(재무설계사) 등 

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및 창업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

이 외에도 동아리 및 스터디 그룹 활동을 활성화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

무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산업체 견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만 25세 이상(199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 평생학습자를 모집대상으로 하는 금융

부동산과는 학생들의 수업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고 평일 야간 수

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
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입학생 전원

에게 수업료 50% 감면 혜택과 학업디딤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며, 학기중에는 

성적 3.0이상을 유지할 경우 수업료 50%를 지속 감면한다.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

해당할 경우 수업료 100% 감면도 가능하다.

금융부동산과 이태정 책임교수는 “100세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및 금

융 등 생애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.”며, “자신의 자산은 물론이고 타인의 

자산을 유용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

이들이 원하는 분야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말했

다.

Copyright ⓒ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

Page 2 of 2서울신문

2021-08-05https://www.seoul.co.kr/news/seoulPrintNew.php?id=20210805500050


